
두메 꽃...
가끔, 혜화동에 있는 신학교에 갈때가 있다.
처음 최민순 신부님의 두메 꽃을 발견(?)하고 그 시비 앞에서, 그 두메 꽃 앞에서 난,...
한참을 서서 두근거리고, 팔딱거리는,...그리고, 내 심장 안에서, 내면의 깊은 곳에서,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듯 했다.

눈물이 났다.
아...이런 신앙을 해야하는구나, 하느님께 감사했고, 최민순 신부님이 우리나라 사제라는 것이 
감사했다.
언젠가...남편이 결혼 하기전에 같이 성당에 가서 세례받고 결혼하자고 했다.
세례를 받으면, 복이 하늘에서 터저 나올 줄 알았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복 된 삶만 살줄 
알았다. 
하느님은...어김없이(?), 우리부부가 세례를 받길 기다리셨다는 듯, 고통을 선물처럼, 20대 
후반의 젊은 우리부부에게 안겨주셨다.
젊고,두려울게 없었던 우리는,... 고통앞에 무너져 가고, 우리부부는 둘 다, 두려움 가득한 큰 
눈을 뜬 채, 
하느님께서 내려주시는 벌 같은 고통을 방어할 겨를도 없이 묵묵히 받아야했다.
어느 날, 세례때 모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경쓰기와 묵상과 기도를 하고 있었다.
성경구절과 묵상이 전혀 다른데, 내면의 깊은 곳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난 믿고 싶다. 그리고, 아직도 믿고 있다. 그때 그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말씀하셨다.

“나만 믿고 따라 오너라”
그때, 그 음성은 내 맘속 깊은 슬픔과 고통과 어두움을 한번에 몰아내시고, 밝음으로 가득 
채워 주셨으며,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1년6월16일 큰아들 요한이의 돌을 맞아 반장직을 맡겠노라 허락하고야 말았다.
하느님께서, 또 한번의 고통 같지도 않을 것 같은 고통의 일감을 내게 내미신 것이다.



갓 돌 지난 아들을 업고, 32살의 젊은엄마, 신사동본당에서 제일 젊은 반장이 되어 
반장직을 시작했다.
아직,걷지도 못하는 아들을 포대기에 업고, 유모차를 끌고 밀며, 본당 성전건립을 위해, 
물품을 팔고, 반모임을 하고, 반원분들을 찾아 뵙고, 반장,구역장 월례회의,구역반장 피정, 
불광동성당에서 매월 열리는 구,반장 월례연수를 한번도 빠지지 않고 다녔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보니, 여성총구역장님께서 여성총구역 총무를 맡아 달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내 자신이 여성총구역 총무를 맡을 정도의 신앙심은 아니라고 손을 내저었다.
그렇게 시작한 반장직이 길음동성당에서도 이어져 올해로 10년을 넘어 12년째가 되어 경력만 
10년이 넘는 “반장님“이 되었다.
정말, 때로는... 솔직히,...반장을 그만두고 싶을때가 많았다. 
하느님께 죄송하고, 반원분들께 부끄럽지만,정말...얼마전까지도 그만 두고 싶었다.
반모임,구역반장 월례회의, 월례연수, 판공성사표와 달력 나눠주기,가정방문,병문안,구역청소,
구역전례...
나도 바쁜데,...나도 직장생활 하느라 무척 바쁘고, 몸도 여기저기 아프다고 외치는데, 정말 힘
들고,상처를 받을때는 그만두고 싶었다.
어느날, 반모임때 반원분들이 한분도 오지않아,예수님께 죄송함의 기도를 드릴 때, 큰아들 요
한이 
내 눈앞을 아장아장 걸어가는 것을 보고, 아들과 단둘이 아니, 예수님과 셋이서 반모임을 
했다.
특히, 판공성사표와 새해 본당 달력을 나눠주러 갈때는 달력이 무거워서 어깨, 팔도 아프고, 
반원분들이 집에 계시지 않거나, 반원분들중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아, 하얀 눈밭에 서서 발이 
언채로 아파트 입구에서 “자동문아 열려라~”하고 미친 듯 혼잣말을 할때도 많았다.
반모임 공지 및 여성총구역의 공지사항을 전달할 때, 많은 반원분들에게 문자를 보낼때는 답
장을 보내는 신자분 한분 없어도, 하느님 소식을 전하는 마음으로 휴대폰 요금 아까운줄 모른
채, 수십건을 한달에 몇 번씩 보낼 때도 많았다.
어느날 하느님께 퉁퉁거렸다.
“예수님!!! 저 고통스러워서 반장 못해먹겠어요! 그만둘래요!가시밭길 같아서 마음도 아파요!!!”
이번에 들려온 하느님은 대답이 다르셨다.

“엘리사벳. 너가 걷고 있는 가시밭길이 바로 꽃길이니라~~~!!!“
사실, 나도 품위있고, 우아하고,눈에 쏘옥 띄는, 내세울만한 본당 봉사, 신자들이 헉~하고, 
와~하며 부러워하는 봉사를 하고 싶다. 예전에 나도 본당성가대, 연합성가대, 소년 레지오 
부단장, 제대봉사, 자모회...많이 했었다.
그런데, 왜!!! 내가 이 힘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니, 반원도 모르는 애매한(?) 반장직을 
맡아서, 이 고생을 하고있나...그러고 하느님께 퉁퉁 거렸는데, 내가 가시밭길이라고 느끼는 
이 길이 꽃길이라니...헐~~^^
사실,난 반장직을 맡고,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을 넘치도록 받았다.
내놓아라 하는 우리 젊은 부부의 직장을 거둬 가실 정도로 큰 고통이였던, 갓 태어난 아픈 
아들을 품에 꼬옥 안고, 짐도 제대로 못챙기고, 집도 버리다시피하여,...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꼴찌가 된 슬프고도, 두려운 가슴으로, 급히 비행기를 타고 여의도성모병원으로 향했다.
오랜 투병 끝에 아들을 살려 주셨고, 서울에 온지 1년 만에,그리고 반장직의 부르심을 받은 
한달 여만에 하느님께서 신학대학교에 남편을 위한, 



우리가정과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리고, 신학교 밥을 먹은지 4년이 흘러 작은 아들 대건이가 태어났다.
그래서인지, 사실, 반장직을 내놓기가 아깝다!!!^^
반장직을 맡아서인지, 꿈도 특별한 꿈만 꾼다.
103위 성인께서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기준으로 금빛이 쏟아지는 
하늘로 오르는 꿈, 마더 데레사 성녀께서 나를 꼬옥 품에 안아주시는 꿈, 김수환 추기경님을 
뵙는 꿈, 예수님께서 나에게 귀한 것을 주시는 꿈, 성모님을 뵙는 꿈...참 많은 성스러운 꿈을 
꿨다.

자매님들!!! 저처럼, 이런 귀하고 성스러운 꿈을 꾸시고 싶으신가요? 
하느님 은총을 받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반장을 하십시오!!!
가장 우습게 보이고, 볼품없고, 알아봐 주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 몰라주는, 그런 이유로 
힘없어 보이지만,그러한 이유로 꼴찌 같아 보이지만!!!
하느님께서 최고로 인정해주시는 반장,구역장직을 맡아 봉사해보십시오!!!
신앙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눈에는 꼴찌 같은 봉사가, 하느님 눈에는 천국의 첫째라는 
것을...
내가 꼴찌라고 느낄 때, 그 순간이 바로 첫째입니다.
가장 낮은 봉사가 진정한 권위, 진정한 봉사입니다.

최민순 신부님의 두메꽃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햇님만 내 님만 보신다면야
평생 이대로 
숨어 숨어서 피고 싶어라...

최민순 신부님의 두메 꽃을 길음동성당 구역장님들과,반장님들께 바칩니다.

길음동성당 18구역 3반장 김민정 엘리사벳 올림.


